
이만한 믿음 

눅 7:1-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16. 20 주일 설교  

1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 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2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 

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4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

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6 예수께서 

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

이다 7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

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

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10 보내었던 사

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 

 

1. 믿음 

 

∙롬 1:17,  

    “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

살리라 함과 같으니라”  

 

   cf) 갈 3:3, “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” 

 

 

∙산 믿음  vs   죽은 믿음  

 

 

 

2.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  

 

1) 백부장의 믿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⇒ “이만한 믿음” 

  9절, “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 

      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...” 

 

  

2) 고향 유대인들의 믿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⇒ “그만한 믿음”              

  막 6:6, “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”  

          cf) “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”(표준새번역) 

 

 

 

3.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신 이유 

 

첫째, 백부장은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  

 

∙2-3절, “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,  

       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” 



 

   - 순종이 믿음의 시작이라면, 사랑은 믿음의 완성입니다.   

 

 

       “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,  

       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

아무 것도 아니요, 

       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”(고전 

13:1-3) 

 

 

  Q) 종을 향한 백부장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? 

   5절, “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” 

 

 

         “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

보지 못하는 바 

         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.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

사랑할지니라”(요일 4:20-21) 

 

 

둘째,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였기 때문 

 

6-8절, “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

마옵소서  

       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.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

알았나이다  

       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.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 

       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라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

하나이다” 

 

  

 - ‘그만한 믿음’의 예  

    6:19, “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함이러라” 

 

    ‘이만한 믿음’의 예  

    7:7, “...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...” 

 

 

 

4. 결론  

 

∙ ‘그만한 믿음’이라도....  

 

∙‘그만한 믿음’에서 ‘이만한 믿음’을 갖도록....  


